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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남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실증하고, 그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내부적 요인은 인구사회

적 요인, 가족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그리고 외부적 요인은 정책적 요인 및 지역환경적 요인

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 요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전라남

도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494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주

요 요인 중에서도 가족적 요인 및 지역환경적 요인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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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역사회의 다문화이해 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 결혼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관련 연구가 주로 개인 및 가족의 심리적･사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되어 

공공정책의 개입에 있어 상당한 한계점을 가졌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지역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실증함으로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인식의 전환과 지역사회 차원 다문화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주제어: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 삶의 만족도, 다중회귀분석

This study aims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multicultural family, especially 

marriage immigrant women’s life satisfaction and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that purpose, this study first reviews the related literature and creates a 

research framework, which is composed of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e 

internal factor includes socio-demographic, family, social factors, whereas the 

external factor includes institutional and local environmental factors. Then, a 

survey was employed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in Jeon-nam area, and a 

total of 494 responses were collected and used to conduct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family and local environmental factors have relatively 

larger influences to marriage immigrant women’s life satisfaction. In particular, 

the understanding and openness of local community member to multicultural 

family and society is proved to have the largest effect. This result points out the 

limitation of current studies which usually focus on marriage immigrant women 

from psychological and private dimension at the individual and family levels.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significance of the local environmental factor, the 

study argues that multicultural policy should further focus on the role of local 

society, considering how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and openness of local 

community members to multicultural family and multicultural society.

□ Keywords: multicultural family, marriage immigrant women, life satisfaction,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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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결혼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도 사회적인 이슈도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언어문제, 문화적 차이, 자녀양육, 차별, 가족 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양인숙 외, 2010). 특히 최근 다문화가족의 

구성 변화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이혼･별거 혹은 사별 상태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귀화자의 

증가가 주목할 만한 변화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0년대 중반-2010년대 초까지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했던 시점에 결혼한 결혼이민자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우자와 이혼 혹은 사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이선 외, 2016). 전라남도의 경우, 도내 혼인 가구 

중에서 다문화 비중은 2013년(10.7%), 2014년(8.7%), 2015년(8.1%)까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도내 이혼 가구 중에서 다문화 비중 역시 2013년(12.1%), 2014년(12.9%), 2015년

(11.5%)까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2016.11.). 그러나 다문화 

가구의 이혼율은 혼인율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혼인율 감소폭에 비해 다문화 

가구 이혼율의 감소폭은 상당히 작아, 다문화가족의 해체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문화 

가족 해체의 문제는 당사자 개인에게 심리적･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야기시킬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발생을 발생시키거나 국가 간 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소지도 안고 

있어 사회 전체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가족간 갈등 및 해체의 문제는 가족 구성원의 

안정화,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과 편안함, 만족감 등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남 다문화가족의 갈등과 해체문제를 고민하는데 있어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

의 문제는 다문화사회로의 순항을 위한 정책 마련에 있어 중요한 준거점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일까? 초기 결혼이주여

성들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소수자(minority)로서 심리적 만족감 및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에 대해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제도적 지원의 효과 또는 지역환

경적 특성에 대한 논의까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통합적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 및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검토하여 통합적 분석틀을 설정하고,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그 영향요인을 실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주요 요인들의 영향력을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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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를 인구현상적 차원에서 정의하면 한 사회 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여 

인종이 다양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Kymlicka(1995)는 다문화사회를 

다민족(multinational)이나 다인종(polythnique)으로 구분하면서, 다민족사회는 기존에 존재

하던 여러 다양한 문화적 실체들이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한 국가의 주류를 

이끌어가는 다수집단과 문화적 다양성을 표출하는 소수집단의 두 집단으로 구성되는 반면, 다인

종 사회는 한 국가를 구성하는 기존의 인종과 대규모 이민으로 형성된 인종집단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다문화사회라는 용어의 개념은 한 국가 내에 다양한 인종과 민족 출신이 함께 어우러져 상호간

에 다른 인종과 민족 때문에 받는 사회적 차별 없이 시민 또는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권리를 향유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김혜순, 2007: 15). 특히 구성원 상호간에 인종이나 

민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속해있는 국가의 이익이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사회구조를 지칭한다. 이러한 다문화사회 개념은 다문화사회를 단순한 현상에서 벗어나 지향해

야할 목표로서의 의미를 내포하는데,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국적이나 인종, 민족에 

관계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좁게는 문화적 향유권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사회 전 영역에

서 차별 요소를 배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박진경, 2010: 267). 우리나라도 2000년대 중반이후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의 국내 유입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종적･민족적 다양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이들 외국인들의 국내 정주가 증가하면서 그들의 인권보호는 물론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사회적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목표지향적 가치는 다문화주의라는 개념과 직결된다. 다문화주의는 1970년대 

이후 서구 선진국에서 주로 국민통합이나 사회통합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어온 개념으로, 역사

적으로 서구 국가들에 의해 인종정책으로 채택되었던 동화주의나 문화상대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소개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산업화 및 후기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가치체계가 물질적 가치에서 탈물질 가치로 변화하면서, 사회의 소수자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다양성 속에 국민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념적 

도구로서 다문화주의가 발전하였다. 다문화주의 이론의 대가인 Taylor(1992)는 다문화주의를 

문화적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을 동등한 가치를 가진 집단으로 인정하는 ‘인정의 정치(the politics 

of recognition)’라고 정의하면서, 인정의 정치는 단지 소수집단이 다른 집단의 권리를 침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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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한도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인정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수집단과 소수집단의 

문화가 존속하도록 적극적인 조취를 취하는 것을 포함한다(윤인진, 2008). Toper(1999)의 정의

에 따르면 다문화주의는 ① 인종, 민족, 문화적으로 다원화된 인구학적 현상이자, ②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가치있게 여기고 존중하려는 사회적 이념이며, ③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인종, 민족, 국적에 따른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개인이 형평한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부정책과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따라서 하나의 사회 내부에 공존하는 

다양한 문화의 긍정적 측면을 정책적으로 정비하는 개념으로 인식가능하다(구견서, 2003: 30). 

즉 다문화주의란 사회통합적 관점에 의한 소수자의 정체성 인정과 구성원간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합의된 실천이념이며(박진경, 2010: 262), 이를 기반으로 전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2.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

사전적으로 만족(satisfaction)이란 ‘마음에 흡족함’이라는 뜻이지만,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쓰고 있어 정확하게 일치된 개념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삶의 만족도에 

대해 Campbell(1965)은 일정한 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상태라고 

정의하는 반면, Neugarten(1968)은 매일의 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면 자신

의 생활에 대해 의미와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 효율적으로 주위환경에 잘 대응해나가 정서적으로

나 사회적으로나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조완규(1993)는 삶의 만족도를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에 대해 성취감

을 느끼며, 과거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매일의 생활에 대한 낙천적인 태도 또는 감정을 느끼고 

유지하는 정도로 정의하였고, 이해숙(1994)은 전 생애를 통한 연속적이고 과정적인 의미로써 

자신이 기대하던 인생과 현재 자신이 살아가는 생활과의 합일정도로 정의한다. 즉 개인의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주관적이고 포괄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으며

(Diener et al. 1985), 개인은 삶의 여러 측면 중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에 

의거해 자신의 삶을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삶의 만족도를 인식한다는 것이다(Shin and Johnson, 

1978). 이러한 주관성은 개인의 경험이나 기대 등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과 판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삶의 만족도에 대한 객관적 측정이 쉽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삶의 만족도는 심리학, 철학, 생물학, 그리고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서로 다른 초점을 

가지고 접근해 왔다. 심리학은 개인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철학은 도덕적 맥락에, 생물학

은 유전적 혹은 생물학적 요인으로 설명하고자 하였고, 사회학에서는 인간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social conditions)에 관심을 가져왔다(김한성･이유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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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무엇보다 한 사회의 구성원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개개인의 심리적 만족감과 사회적 

적응상태 등을 포괄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사회, 어느 구성원에게나 중요한 

개념이다. 

2000년대 후반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국제결혼 및 다문화가족의 수에 따라 우리나

라는 이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단계에서 다문화사회로의 정착단계로 들어섰다고 보고된다(한승

준, 2008; 이종열 외, 2013).1) 무엇보다 다문화사회 진입단계와 전환단계에서 이주민들의 우리

사회로의 정착과 내국인들의 호의적인 태도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국가는 엄청난 갈등해소 

및 사회통합 비용을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가장 중심에 

있는 그룹이 결혼이주여성과 이들이 형성한 다문화가정이며, 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다문화가정

의 안정화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는 이들 개인의 심리적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 

나아가 한국사회에서의 적응을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그리고 우리사회의 다문화 이해도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고 할 수 있어, 다문화사회로의 정착에 있어 결혼이주여

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3.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개인 심리적 특성에서부터 

사회 연결망 및 네트워크 특성, 사회참여 활동, 가족 내 구성원들과의 관계, 법적 제도적 지원, 

그리고 최근에는 지역환경적 특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요인을 정리해보

면 크게 인구사회적 요인, 가족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정책적 요인, 그리고 지역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인구사회적 요인은 결혼이주자의 삶의 만족도가 연령, 거주기간, 출신국가, 교육수준, 

건강상태, 소득수준과 같은 인구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다양한 선행연구들

이 이를 실증하고 있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되었고(김경미, 2012; 김진희･박옥임, 2008; 양순미, 2010), 연령이 낮을

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연수, 2007; 김경미, 2012). 결혼이주여성의 

교육수준이나 결혼기간에 있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찾을 수 있는데, 교육수준이 생활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경미, 2012; 김진희･박옥임, 2008)와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1) 한승준(2008)에 따르면 다문화사회로의 진입단계는 크게 1단계(진입단계), 2단계(전환단계), 3단계(정

착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등록인구의 비율이 1~2%로 높아지고, 국제결혼의 

비율이 10%를 넘어선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를 다문화사회로의 전환단계로 분류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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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연구(박은희･조인주 2012)도 있다. 결혼기간에 있어서도 결혼기간이 오래될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김진희･박옥임, 2008)와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정주

연, 2008; 박은희･조인주, 2012)도 있다. 이영분･이유경(2009)의 연구는 결혼초기에는 결혼이

주여성의 결혼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며 10년 후에는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보고된다. 대표적으로 양순미(2006)는 출신국가에 따라 결혼생활 적응도가 다름을 

확인하고, 출신국에 따라 다른 결혼동기가 이들의 결혼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경미(2012)의 연구에서도 출신국에 따라 사회적응 정도와 생활만족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별 한국어 수준도 결혼이주여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진회･박옥임(2008)의 연구에서 결혼이주

여성의 한국어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 즉 한국어 구사정도에 따른 의사소통 효율성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둘째는 배우자 및 가족과의 관계 등을 포괄하는 가족적인 요인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집단은 바로 배우자와 시부모 등의 한국인 가족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과의 갈등유무, 만족도 등은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

가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박지선 외(2015)의 연구에서는 부부간 갈등이나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신적 건강과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하게 김경미

(2012)의 연구에서는 배우자 가족모임이나 가족간의 정서적 친밀도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는 사회적 요인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의 특성을 들 수 있다. 개개인은 

친목모임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고,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에 적응하

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연결망은 이주자의 정신건강, 사회적

응 및 수용사회에서의 성공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이민아, 2010; Portes 

and Sensenbrenner, 1993). 장지혜･설동훈(2006)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연결망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빈도가 높거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될수록 사회적 연결망이 증가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우지혜(2014)는 사회적 지지와 사회참여가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상관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넷째는 정책적인 요인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institutional arrangement)

는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공식적 장치로서, 공공적 지원의 배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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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되는 중요한 기제라는 인식이 있다(Ryde, Alden & Paulhus, 2000; Castle & Miller, 

2009; 우양호･안미정, 2016). 세부적으로는 법과 제도를 근거로 행해지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 및 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정착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교육 뿐만 

아니라 가족교육, 자녀양육지원서비스, 취업알선, 그리고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등이 지역사회 적응과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장한나･윤기찬, 2010; 장진경･신유경, 2012; 우양호･안미정, 2016). 

비슷하게 김익준(2014)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족 교육프로그램이 한국어능력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환경적 요인이다. 지역사회는 다문화가족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직접

적인 사회단위이며, 따라서 다문화가족은 지역사회라는 ‘환경 속의 인간(person-in 

environment)’으로 볼 수 있다(우양호･안미정, 2016). 따라서 지역환경적 특성은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큰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개방성,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다문화가족을 이웃처럼 생각하는 지역 주민의 개방적 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도 및 감성적 

교류가 다문화 가족의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장진경･신유경, 2012; 

홍성희, 2012; 우양호･안미정, 2016).

한편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나 개방성은 반대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데, 개방성이 낮은 지역사회일수록 결혼이주여성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차별의 정도가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주자들이 겪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차별이 그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Safi(2010)의 경우 European Social Survey(Ess)를 활용하여 이주자들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

적 차별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주자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을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도 이 사회적 차별이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침이 보고되고 있다(김한성･이유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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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차원
주요 

요인
주요 내용 분석 내용 선행연구

내부적 
차원

인구
사회적 

요인

개인적 특성

출신국가

출신국가에 따라 결혼생활 적응 및 생활 만족
도가 다름(양순미, 2006; 김경미, 2012)

출신국가는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는 않음(양순미, 2015)

연령
연령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김연수, 

2007; 김경미, 2012)

교육수준, 

교육수준과 생활만족도는 유의(김경미, 
2012; 김진희･박옥임, 2008)

교육수준과 생활만족도는 유의하지 않음(박
은희･조인주 2012)

거주기간

결혼기간이 오래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짐

(김진희･박옥임, 2008)
결혼기간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치 않음(정주연, 2008; 박은희･조인주, 

2012)

한국어 구사 정도
한국어 수준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
(김진회･박옥임,2008)

가구 소득 수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음(김
경미, 2012; 김진희･박옥임, 2008; 양순미, 
2010)

가족적 
요인

가족 내 갈등 
및 만족도

부부간 갈등 및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

부부간 갈등 및 배우자 스트레스는 삶의 만족
도에 부정적 영향(박지선 외, 2015)

한국인 가족과의 친밀도
한국인 가족간의 정서적 친밀도는 삶의 만족

도에 긍정적 영향(김경미, 2012)

사회적 
요인

사회적 
네트워크 및 

교류

사회적 관계망 (모임･활동 
참여 정도)

사회적 연결망은 지역사회 적응 및 성공에 
깊은 연관(이민아, 2010; 장지혜･설동훈, 

2006; Portes and Sensenbrenner, 1993)

사회참여 지지
사회적 지지와 사회참여가 생활만족도와 정
적인 상관관계(우지혜, 2014)

외부적 
차원

제도적 
요인

법적･제도적 
지원

정책･프로그램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프로그램 만족도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지역사회 적
응에 긍정적 영향(장한나･윤기찬, 2010; 장진
경･신유경, 2012; 김익준, 2014; 우양호･안

미정, 2016)

지역
환경 
요인

지역문화의 
특성

지역주민의 
태도

지역주민의 개방적 태도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 정도

지역주민의 개방적 태도와 다문화 이해도는 
다문화가족 적응데 긍정적 영향(장진경･신유

경, 2012; 홍성희, 2012; 우양호･안미정, 
2016)

지역사회 내 차별정도
사회적 차별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

(Safi,2010; 김한성･이유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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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남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특성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다문화 혼인은 전체 302,828건 중 22,462건으로 7.4%의 비중을 차지

하였다. 이는 2014년의 다문화 혼인 비중 8%에 비해 약 0.6%감소한 수치이며, 전체 혼인 건수 

대비 다문화 혼인 건수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전라남도의 경우 다문화 

혼인은 2015년 기준 전체 혼인 건수 9,359건 중 755건으로 8.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의 다문화 혼인 비중 역시 2010년 15.4%에서 2011년 12.5, 2013년 10.7, 그리고 2015년 

8.1%로 2010년 이후 전국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의 다문화 

이혼은 2015년 전체 109,153건 중 11,287건으로 약 10.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문화 

이혼 비중 역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전남의 경우 2015년 전체 이혼건수 

4,067건 중 다문화 이혼은 469건으로 1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가. 전국의 지속적 이혼율 

감소추세와 달리, 전남지역의 다문화 이혼율은 2014년 급격히 증가다가 2015년 다시 감소하는 

등 혼인율 감소폭에 비해 이혼율의 감소폭은 크지 않아, 다문화가족 해체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에서 태어난 다문화 출생아 수의 경우, 전국은 2011년을 

기점으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전남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들어서면서 감소추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 2> 전국 및 전남의 다문화 혼인 및 이혼 추이

항목 지역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다문화 % 전체 다문화 % 전체 다문화 % 전체 다문화 % 전체 다문화 % 전체 다문화 %

혼인

전국 326,104 35,098 10.8 329,087 30,695 9.3 327,073 29,224 8.9 322,807 26,948 8.3 305,507 24,387 8 302,828 22,462 7.4

전라
남도

10,573 1,625 15.4 10,348 1,291 12.5 9,888 1,105 11.2 10,069 1,077 10.7 9,442 822 8.7 9,359 755 8.1

이혼

전국 116,858 14,319 12.3 114,284 14,450 12.6 114,316 13,701 12 115,292 13,482 11.7 115,510 12,902 11.2 109,153 11,287 10.3

전라

남도
4,372 580 13.3 4,179 573 13.7 4,050 536 13.2 4,135 501 12.1 4,167 536 12.9 4,067 469 11.5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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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국 및 전남의 다문화 특성

<다문화 혼인비중 추이> <다문화 이혼비중 추이> <다문화 출생 추이>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표 3> 전국 및 전남의 다문화 출생 추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다문화 % 전체 다문화 % 전체 다문화 % 전체 다문화 % 전체 다문화 % 전체 다문화 %

전국 470,171 20,312 4.3 471,265 22,014 4.7 484,550 22,908 4.7 436,455 21,290 4.9 435,435 21,174 4.9 438,420 19,729 4.5

전남 16,654 1,303 7.8 16,612 1,332 8 16,989 1,363 8 15,401 1,193 7.7 14,817 1,083 7.3 15,061 1,001 6.6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를 살펴보면, 2015년 전국의 경우 중국(중화인민공화국)출신이 전체 

49.3%를 차지하고 있어 거의 과반의 결혼이주여성이 중국계임을 알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25.8%), 필리핀(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베트남 출신이 40.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계(38.6%), 필리핀(9.3%)으로 나타나, 상대적으

로 베트남출신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결혼이주여성의 출신 국가

외국인 아내의 국적 (2015년) 전국 비율 전라남도 비율

계 5,743 311

필리핀 366 6.4% 29 9.3%

베트남 1,480 25.8% 126 40.5%

캄보디아 137 2.4% 6 1.9%

태국(타이) 101 1.8% - -

몽골 97 1.7% 7 2.3%

중국(중화인민공화국) 2,830 49.3% 120 38.6%

일본 235 4.1% 1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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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남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문화 혼인율이 전국에 비해 약 0.7%, 다문화 이혼율이 전국에 

비해 약 1.2%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다문화 출생아 수의 경우도 전국대비 상당히 

높은 수치(2.1%)를 보이고 있어 전남지역은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전남 다문화관련 관계자 인터뷰에 의하면2), 전남지

역의 가족해체 문제에 대한 상담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다문화가족 해체저감 및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족의 해체 및 이혼율의 문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화와 직결되어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안정화는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안정과 편안함, 만족감 등과 밀접히 관련되

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남 다문화가족의 해체문제를 고민하는데 있어 다문화가족,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의 문제는 다문화가족 정책 마련에 있어 중요한 준거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전국에 비해 베트남 및 필리핀, 즉 동남아

시아 출신의 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남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출신국

가의 영향력 검증도 본 연구의 중요한 분석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Ⅲ. 연구 분석틀 및 연구방법

1. 연구분석틀

지금까지 다문화사회 및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고, 전남의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특성을 전국과 비교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선행연구 검토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크게 내부적 차원과 외부적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내부적 차원은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 가족 내부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으로 외부적 차원은 

제도적 요인과 지역환경 요인으로 구성된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는 연령, 출신국가, 한국어 

2) 전남 관계자 인터뷰(2017년 4월 21일)

외국인 아내의 국적 (2015년) 전국 비율 전라남도 비율

우즈베키스탄공화국 102 1.8% - -

미국(미합중국) 107 1.9% - -

러시아 46 0.8% - -

기타 및 국가명 미상 242 4.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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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정도를, 경제적 요인으로는 다문화가족의 소득수준을 고려할 수 있다. 가족적 요인으로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배우자와의 대화시간, 배우자 만족도, 그리고 한국인 가족(시부모 

및 형제자매)과의 갈등, 한국인 가족 만족도 등을, 그리고 사회적 요인으로는 모임 및 활동에의 

참여 정도 및 사회참여 지지를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적 차원으로서 제도적 요인은 다문화

가족 지원 관련 프로그램 만족도를, 그리고 지역환경 요인으로서 지역사회의 다문화 이해 정도, 

지역사회 내에서 경험하는 차별 정도 등을 주요 변수로 고려할 수 있다.

<그림 2> 연구 분석 틀

2. 자료수집 및 절차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응답자 기초초사, 결혼생

활 및 가족관계, 사회생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경제활동, 지역사회 분위기 및 

생활만족도 등의 총 6개 유형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이 설문지는 전라남도 22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관계자를 통해 센터를 방문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 배포되었다. 설문응답

자는 국적 미취득 여성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를 포함하는 기혼 결혼이주여성으로 한정하였

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사에게 본 설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도록 미리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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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설문지 응답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직원과 결혼이주여성이 1:1로 동석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전체 조사기간은 2017년 5월 15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전체 회수된 설문지는 19개 시･군에서 총 494부이다. 

3. 측정지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귀하는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의 단일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응답 범주는 ‘매우 불만족(0)’부터 ’매우 만족(10)‘까

지 10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독립변수는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크게 내부적 

차원과 내부적 차원으로 나누고, 내부적 차원은 인구사회적요인, 경제적 요인, 가족적 요인, 

사회적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인구사회적 요인은 출신국가, 연령, 소득, 한국어 구사정도를 사용

하였다. 구체적으로 출신국가는 선행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국가들을 크게 동남아시아, 중국, 중국(한국계, 조선족), 일본, 러시아･몽

골･중앙아시아, 그리고 유럽 및 미주로 구성하고 더미변수화 하였다. 연령은 29세이하, 30~39

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으로, 소득지표는 지난 1년동안 가구 전체의 월평균 소득을 

묻는 문항으로서,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한국어 구사정도는 스스로 인지하는 한국어 

실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서 ①전혀못한다 ~ ⑤매우잘한다의 총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가족적요인은 가족 내 갈등 및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배우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

간을 5점 척도로 측정하는 문항, 시부모님 및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갈등의 심각성을 측정

하는 문항(⓪전혀 갈등없음~⑩갈등 매우 심각), 그리고 배우자 및 한국인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매우 불만족~⑩매우 만족)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요인은 지난 1년간 모국인 친구 모임 참여 빈도(①전혀없음~⑤10회 이상)를 5점 척도로 

측정하는 문항과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배우자 및 한국인 가족의 지지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⓪심

하게 반대~⑤적극적으로 지원)으로 구성하였다.

외부적 차원은 정책적 요인과 지역환경 요인으로 구성되는데, 정책적요인은 다문화가족 교육 

및 지원서비스 만족도를 측정(⓪매우 불만족~⑩매우 만족)하는 단일문항으로, 지역환경 요인은 

거리나 동네에서 차별을 받은 경험을 4점 척도(①전혀차별을 받지 않았음~④심한 차별을 받았음)

로 측정하는 문항과 지역 주민들이 다문화 가족에 얼마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⓪전혀 이해하지 못함~⓾매우 잘 이해함)으로 구성하였다. 이상의 변수들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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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주요 측정 지표

구분 설명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⓪매우 불만족~⑩매우 만족

독립변수

인구사회적 
요인

연령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소득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한국어 수준 ①전혀못한다 ~ ⑤매우잘한다

가족적 요인

부부간 하루 평균 대화시간 ①전혀대화하지 않음 ~ ⑤2시간 이상

시부모와의 갈등 정도 ⓪전혀 갈등없음 ~ ⑩갈등 매우 심각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갈등 정도 ⓪전혀 갈등없음 ~ ⑩갈등 매우 심각

배우자 만족도 ⓪매우 불만족 ~ ⑩매우 만족

한국인 가족 만족도 ⓪매우 불만족~⑩매우 만족

사회적 요인
지난 1년간 모국인 친구 모임 참여 빈도 ①전혀없음~⑤10회 이상

사회활동에 대한 지지정도 ⓪심하게 반대~⑤적극적으로 지원

정책적 요인 다문화가족 교육 및 지원서비스 만족도 ⓪매우 불만족~⑩매우 만족

지역환경 
요인

거리나 동네에서 차별을 받은 경험
①전혀차별을 받지 않았음~④심한 

차별을 받았음

지역 주민들의 다문화가족 이해 정도 ⓪전혀 이해하지 못함~⓾매우 잘 이해함

통제변수
인구사회적

요인
출신국가

동남아시아, 중국, 중국(한국계, 조선족), 
일본, 러시아･몽골･중앙아시아, 유럽 및 미주

Ⅳ.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답자의 70% 이상은 40세 미만이며, 이들 중 30~39세가 38.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29세 이하는 34.4%, 40~49세는 17.8%를 차지하였고, 50~59세는 3.4%, 60세 이상은 

0.2%에 불과하였다. 응답자의 출신국적과 관련하여 동남아시아에서 이주해온 경우가 전체 

6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에서 이주해온 경우가 15.4%(한국계 포함), 일본

국적이 8.1%, 러시아･몽골･중앙아시아 출신이 약 5.9%를 차지하였다. 월평균 소득에 있어 조사 

참여자의 약 58.3%가 2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고, 생계급여수급자3) 기준에도 못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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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지닌 경우도 25.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가구 월평균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4,467,380원)에 가까운 4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족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수준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어 구사 정도에 대해서는 보통정도로 응답한 여성이 218명, 전체 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약간 잘하거나 매우 잘한다는 여성이 전체 37%, 반면 전혀 못하거나 별로 못한다고 인식하는 

여성이 전체 약 15% 정도에 그치고 있어,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약 85%이상이 

자신의 한국어 실력에 대해 보통이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표 6>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N = 494)

구분 빈도 비율

연령

29세 이하 170 34.4

30~39세 188 38.1

40~49세 88 17.8

50~59세 17 3.4

60세 이상 1 0.2

출신국적

동남아시아 334 67.6

중국 62 12.6

중국(한국계, 조선족) 14 2.8

일본 40 8.1

러시아･몽골･중앙아시아 29 5.9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 126 25.5

100~200만 원 미만 162 32.8

200~300만 원 미만 93 18.8

300~400만 원 미만 52 10.5

400~500만 원 미만 23 4.7

500만 원 이상 19 3.8

한국어 구사 정도

전혀 못함 7 1.4

별로 못함 69 14.0

보통 218 44.1

약간 잘함 127 25.7

매우 잘함 59 11.9

3) 2017년 기준 4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은 1,340,214원, 중위소득은 4,467,380원이다(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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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7>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처럼, 삶의 만족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지표는 배우자 만족도(0.508)와 

한국인 가족 만족도(0.515)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 주민

들의 다문화 이해정도(0.483), 사회참여지지(0.377), 부부간 대화시간(0.361)의 순으로 결혼이

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하게 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부모와

의 갈등(-0.381), 배우자 형제 및 자매와의 갈등(-0.284), 거리 및 동네에서의 차별 경험(-0.279) 

등의 요인은 삶의 만족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

하였다. 전반적으로 상관계수가 0.5이하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7> 변수간 상관관계

(1)

삶의

만족도

(2)

연령

(3)

한국어

(4)

소득

(5)

동남

아시아

(6)

중국

(7)

일본

(8)

중앙

아시아

(9)

시부모

갈등

(10)

형제자매

갈등

(11)

부부간

대화

(12)

배우자

만족도

(13)

한국인

가족

만족도

(14)

모국인

친구모임

(15)

사회참여

지지

(16)

지원

서비스

만족도

(17)

거리

동네

차별

(18)

다문화

이해

(1) 1.000

(2) -.016 1.000

(3) .136*** .233*** 1.000

(4) .042 .155*** .188 *** 1.000 ***

(5) .075* -.427*** -.278 *** -.241 *** 1.000

(6) .046 .129** .249 *** .101 ** -.252 *** 1.000

(7) -.150*** .331*** .114 *** .110 ** -.442 *** -.052 1.000

(8) -.120** .005" .015 *** .040 -.383 *** -.045 -.079* 1.000

(9) -.381*** .049 -.085 * -.087 * -.021 -.075 * .143*** .029 1.000

(10) -.284*** .103** .025 -.037 -.057 -.031 .099** .049 .706*** 1.000

(11) .361*** -.075* -.032 .110 ** .027 -.002 -.087* -.024 -.283*** -.224 *** 1.000

(12) .508*** .023 .010 .045 -.029 .044 .026 -.007 -.317*** -.288 *** .485 *** 1.000

(13) .515*** -.063 .020 .048 .073 -.030 -.043 -.072 -.504*** -.474 *** .367 *** .691 *** 1.000

(14) -.001 -.002 .087 * .008 .032 -.045 .153*** -.012 -.001 -.064 .060 .113 ** .076 * 1.000

(15) .377*** .054 .142 *** .152 *** -.045 .088 * -.034 -.057 -.184*** -.216 *** .328 *** .349 *** .309 *** .168 *** 1.000

(16) .336*** -.053 .094 ** -.070 .081 * .018 -.058 -.121 ** -.119** -.019 .079 * .208 *** .178 *** .058 .148 *** 1.000

(17) -.279*** -.056 -.065 -.096 ** .161 *** -.138 *** .010 -.102 ** .174*** .162 *** -.224 *** -.253 *** -.187 *** -.075 * -.203 *** -.073* 1.000

(18) .483*** .003 .115 ** -.029 .061 -.004 -.156*** -.056 -.075* .013 .053 .163 *** .200 *** .024 .134 *** .349*** -.147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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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남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전남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결혼이

주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인구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가족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정책적 요인, 지역환경적 요인을 순차적으로 추가하면서 각 모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Multivariat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우선 회귀분석 가정의 위반을 검토할 수 있는 

Dubin-Watson계수를 산출한 결과 인구사회적 변인 모델(모델 1, 1.486)에서 모든 변수를 

고려한 모델 5(1.990)로 갈수록 2에 수렴하였다. 이를 통해 가족, 사회, 정책적 요소와 지역환경 

등을 모두 고려한 모델 5가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이 없는 독립이라는 회귀모델의 기본가정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모형의 적합도(R-saure)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모형간 비교는 특정 변수를 첨가하거나 제거했을 때 일관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모델 5를 기타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영향관계의 부호는 대부분 동일했으며, 영향의 

크기와 통계적 유의성 정도도 모델 5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모델 1에서는 인구사회적 요인에 해당하는 3개의 변수, 즉 연령, 출신국가, 소득수준, 출신국가

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정도(Adj R-Sq)는 2.7%로 매우 낮게 나타나, 인구 및 사회적 요인의 차이가 삶의 

만족도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추정할 수 있다. 비록 모형의 적합성은 낮았으나 

이주자의 한국어 수준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출신국가 

변인에서는 참조집단인 중국(한국계)에 비해 일본과 중앙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

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는 인구사회적 요인에 가족적 요인을 추가한 모델로, 시부모갈등, 형제자매갈등, 부부간 

대화시간, 배우자 만족도, 한국인가족 만족도 변수를 함께 고려하였다. 인구사회적 요인과 가족적 

요인이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31%로 나타나 인구사회적 요인에 비해 

훨씬 설명력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구사회적 요인 중 한국어 수준은 여전히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는 

중국(한국계)보다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는 중국(한국계) 출신에 비해 낮은(부호: 마이너스) 것으로 나타났으

나, 모델 1을 제외한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신국가 

중 중앙아시아 변인이 가족적 요인을 간접적으로 매개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족적 요인 중에서는 시부모 갈등, 배우자 만족도, 한국인

가족 만족도가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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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와의 갈등이 심각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 및 한국인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델 3은 인구사회적요인, 가족적 요인과 함께 사회적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것으로 모국인

친구모임의 참석 빈도, 사회참여에 대한 지지요인을 추가로 고려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의 설명력은 34%로 나타나 인구사회적요인 및 가족적 요인을 고려한 모델 2에 비해 조금

(3%) 높아졌다. 사회적 요인 중에서는 사회참여에 대한 가족의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4에서는 인구사회적 요인, 가족적요인, 사회적 요인에 추가적으로 정책적 요인을 고려하

였고, 정책요인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만족도 변수를 이용하였다. 모델의 

설명력은 약 38%로 모델3에 비해 4%정도 증가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인구사회적 요인중 소득 

변수와 일본출신 변수, 가족적 요인의 시부모 갈등과 배우자 및 한국인 만족도 변수, 그리고 

사회적 변수 중 사회참여 지지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책적 요인인 지원서비스 만족도 역시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틀인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즉 인구사회적 요인, 가족적요인, 사회적 요인, 정책적 요인, 및 지역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실증분

석 결과(모델 5)는 기존 모델들과 전반적으로 일관된 통계값을 보여준다. 5가지 주요 변수가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정도는 52%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가 

모델 4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역환경 차이가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 차이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각 요인별 영향을 살펴보면 인구사회적 요인 중에서 

한국어 수준은 기존 모델 결과와 부합하여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족적 

요인 중에서는 시부모갈등 및 부부간 대화시간, 배우자 및 한국인가족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전국에 비해 베트남 및 필리핀 출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삶의 만족도에 있어 출신국가의 영향력도 중요한 분석 요인으로 

설정하였는데, 분석결과 출신국가 차이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요인 중 모국인 친구와의 모임 참여 빈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이는 이민아(201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데, 경기도 

810명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본국출신 동료와의 연결망은 결혼이주

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연결망이 전혀 없는 여성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낮은 삶의 만족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연구에서도 사회적 자본을 

대표하는 연결망은 이민자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며, 특히 가족이나 같은 사회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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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하에 있는 본국 출신 동료 이민자(Co-ethnic members)는 이주자들의 이민결정, 이주과

정, 그리고 이주 후 적응과정과 삶의 질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Portes 

et al., 1992; Kandel and Massey, 2002; 이민아, 2010). 그러나 본국 출신 동료 이민자와의 

강한 연계는 이민자 공동체 내 사회적 통제(social control)를 증가시켜 이민자들의 활동과 표현

을 제한하거나(Portes and Sensenbrenner, 1993)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erlander, 2007). 즉 모국 출신 친구들 모임에의 참석은 결혼이주여

성에게 한국어에 대한 부담 없이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좁은 연결망 

내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심리적인 안정감 및 삶의 만족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지역환경 요인인 거리동네에서의 차별 경험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주민의 다문화 이해 정도가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상대적 영향력의 경우 지역사회의 다문화 

이해가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0.326), 그 뒤로 배우자 만족도(β

=0.200), 사회참여지지(β=0.137)의 순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8> 전남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다중회귀분석 결과)

요인 변수
Model 1 Model 2 Moel 3 Model 4 Model 5

B(β) t B(β) t B(β) t B(β) t B(β) t

인

구
사
회

적

연령 0.017(-0.008) 0.139 .016(.007) .146 -0.005(-0.002)-0.043 0.038(0.017) 0.339 0.021(0.009) 0.199

한국어 0.305(90.147) 2.785 *** .233(.111)2.337 ** 0.222(0.105) 2.162** 0.168(0.079) 1.656 * 0.168(0.078) 1.782 *

소득 0.014(0.010) 0.200 -.030(-.021) -.461 -0.051(-0.036)-0.778 -0.020(-0.014)-0.305 -0.007(-0.005)-0.128

출
신

국
가

동남아시아 -0.225(-0.055)-0.803 -.034(-.008) -.134 -0.008(-0.002)-0.029 0.009(0.002) 0.034 0.140(0.034) 0.583

중국 -0.134(-0.011)-0.216 -.125(-.011) -.227 -0.232(-0.020)-0.409 -0.199(-0.017)-0.359 -0.175(-0.016)-0.355

일본 -1.070(-0.157)-2.704 *** -.960(-.139)-2.634 *** -0.871(-0.123)-2.235** -0.803(-0.113)-2.112 ** -0.343(-0.050)-0.991

중앙아시아 -0.897(-0.111)-1.998** -.637(-.082)-1.605 -0.606(-0.081)-1.521 -0.471(-0.061)-1.191 -0.533(-0.069)-1.459

가
족
적

시부모갈등 -.084(-.127)-1.955 * -0.088(-0.133)-2.001** -0.073(-0.110)-1.686 * -0.087(-0.130)-2.163**

형제자매갈등 .008(.012) .195 -0.001(-0.001)-0.017 -0.018(-0.027)-0.422 -0.007(-0.010)-0.170

부부간대화 .126(.074)1.484 0.096(0.058) 1.116 0.106(0.064) 1.260 0.149(0.089) 1.875 *

배우자만족도 .237(.288)4.847 *** 0.180(0.221) 3.520*** 0.150(0.184) 2.981 *** 0.167(0.200) 3.280 ***

한국인 가족 만족도 .157(.199)3.194 *** 0.162(0.206) 3.198*** 0.152(0.192) 3.047 *** 0.103(0.128) 2.045 **

사
회

적

모국인 친구모임 -0.093(-0.068)-1.480 -0.099(-0.072 -1.606 -0.114(-0.084)-2.020**

사회참여 지지 0.296(0.164) 3.313*** 0.272(0.150) 3.100 *** 0.249(0.137) 3.041 ***

정
책

적

지원서비스 만족도 0.213(0.213) 4.702 *** 0.091(0.092) 2.115 **

지역
환경

거리동네 차별 -0.198(-0.093)-2.186**

다문화 이해 0.298(0.326) 7.381 ***

Intercept 6.39312.104*** 3.9156.307 *** 3.740 5.699*** 2.344 3.321 *** 1.865 2.610 ***

F-value 2.700*** 14.857 *** 13.527*** 14.659 *** 20.680 ***

Adj R-Sq 0.027 .312 0.341 0.379 0.520

D-W 계수 1.486 1.871 1.908 1.919 1.990

  * 유의수준: *<0.1, **<0.05, ***<0.01

 ** 출신국가 참조집단: 중국인(한국계)

*** 가족적 요인 중 형제자매 갈등변수의 경우 모델 2와 나머지 모델 3,4,5의 부호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형제자매갈등이 사회적요인을 

간접적으로 매개하면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치미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러나 모델 2,3,4,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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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정책 시사점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결혼이

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 요인(내부적-인구사회적, 가족적, 사회적, 외부

적-정책적, 지역환경적)을 도출하고,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하고자 하였다. 총 494부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적 요인과 지역환경적 요인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족 이해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환경적 요인 중 지역사회내 차별경험도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의 정도가 낮을수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역사회의 

인식변화 등이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만족도 및 지역사회 적응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실증한다. 그동안 다문화가족의 갈등 및 가정해체 위기상황 등의 문제점은 다문화가족 

내부의 문제로만 인식되어 온 경향이 강했으며, 이는 다문화가족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가족 내부적인 차원으로만 접근하게 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상당한 한계점을 노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구 다민족･다인종 사회의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지역사회의 공동체

(local community)가 함께 다문화가족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협조와 노력 없이는 좋은 

해결방안이 도출되기 어려우며(Dworkin & Dworkin, 1999; Ryde, Alden & Paulhus, 2000), 

따라서 다문화정책은 ‘지역사회 중심형’, ‘지역사회통합’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박세훈, 2009, 2010; 이소영, 2013). 즉 다문화가족의 해체 저감 및 안정화는 

지역사회 내에서 얼마나 적응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조화 및 통합될 수 있는가와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 중심 다문화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내부적 요인의 인구사회적 특성 중에서 한국어 구사정도가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

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어 실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읽고 쓰고 말하는 정도를 포괄하는 한국어 구사능력은 가족 뿐 아니라 타인과 커뮤니

케이션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한국어 구사능력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출신국가별 차이 요인, 즉 출신국가가 결혼이주여



346  지방행정연구 제31권 제3호(통권 110호)

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출신국가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가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선행 연구의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보고되었는데(양순미, 2015), 이는 출신국가 변수에 비해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이 더욱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즉 본 연구에서도 출신국가의 변수가 

모델 1에서는 유의미 하였지만 모델 5에서는 그 유의성이 소멸하였으며, 이는 출신국가 변수가 

다른 요인을 간접적으로 매개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가족적 요인 중에서는 배우자와의 관계 및 배우자가족과의 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이며,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높은 수준의 정신건강 및 심리적 안녕감을 

가진다는 것은 비단 결혼이주여성뿐만 아니라 결혼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논리

이다(이민아, 2010: 35). 특히나 결혼이주여성은 일반 사회구성원에 비해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에 중점을 둔 제한적인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배우자뿐만 아니라 시부모 등의 배우자가

족과의 관계가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배우자 및 한국인 가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배우자 및 한국인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결혼이주여

성의 삶의 만족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증명되었으며, 특히 시부모와의 갈등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회적 요인 중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지지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주민이나 학부모 모임 또는 취미나 사교모임 등 다양한 사회활

동에 대한 참여빈도가 높거나 사회참여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는 선행연구결과(우지혜, 2014)와도 일치하는 결과로서,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적 연결망의 형성

이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적 안정감과 적응, 나아가 다문화가족의 안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정책적 요인인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정당성 및 효과성을 증명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 증진, 나아가 다문화가족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 내 갈등해소를 위한 지원정책의 

지속화 및 다각화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가족적 요인, 즉 배우자 및 한국인 가족과의 관계였으며, 배우자 및 시부모와의 갈등이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배우자 및 한국인 가족과의 

갈등해소 및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갈등에 대한 이슈는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거나, 정책 개입의 어려움을 이유로 다문화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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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에서 멀어지고 있는 분위기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2017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

획에서는 6대 영역 799개 과제를 수립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의 이혼 및 갈등을 직접적 타겟으로 

설정하고 있는 정책과제는 부재한 실정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부부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이 가족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기는 하나, 실제 결혼이주여성은 현실적인 제약요건 

등으로 인해 센터이용에 있어 상당한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전라남도의 2017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에 의하면 2013년부터 추진된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결혼이민여성 전문

상담사 지원프로그램이 2017년을 끝으로 종료 예정되어, 다문화가족 내 갈등 및 관계개선을 

위한 정책지원이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갈등완화를 위해서는 다문화

가족 대화교실을 상시적으로 운영한다거나, 결혼이주여성 전문상담사 지원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전문상담사 등을 상시적으로 배치하여 다문화가족의 갈등을 

완화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이 시급하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다문화주

의란 사회통합적 관점에 의한 소수자의 정체성 인정과 구성원간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실천이념으

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은 외국인들이 우리사회에 절 적응 

및 순응할 수 있게 도움으로써 사회갈등을 줄이고자 하는 동화주의적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고 

비판되어 왔다(박진경, 2010: 262). 따라서 현재의 일방적 동화주의에 기초한 사회통합정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외국인들의 문화적 고유성을 인정하고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개방

(openness)과 관용(tolerance)을 갖추고 이웃 및 지역사회와의 친화성(friendship)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우양호･안미정, 2016: 55). 특히나 다문화사회를 위한 교육과 

지원의 대상이 다문화 가족에게 한정되기 보다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문화의 긍정성에 대한 지속

적 교육과 홍보가 함께 이루어지는 양방향(two-way)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문화 공간 거점의 형성이나 다문화 공동체 만들기 등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충북 음성군 금왕읍이나 안산시 원곡동의 경우 다문화지원센터 또는 다문화지원 

본부 등의 제도적 기관이 다문화관련 행정 지원기관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다양한 외국인들이 교류할 수 있는 거점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음성군 금왕읍 다문화지원센터의 경우 ‘이음’이라는 카페를 시설 내에 설치하여 결혼이주여성들

의 취업확대 뿐만 아니라 카페 공간을 중심으로 함께 교류하며 네트워킹할 수 있는 사랑방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카페 이음의 활성화는 카페를 이용하는 일반 지역주민들의 

증가로 이어져, 결혼이주여성 등의 외국인끼리의 소통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라는 물리적 공간 속에서 다양한 외국인 

주민들이 함께 교류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거점의 중요성을 반영하며, 이러한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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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화형 공간은 결혼이주여성 등이 지역사회 내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정착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다문화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관련 시설이나 상가 등이 공간적으로 집적될 

수 있게 하거나, 다문화거리와 같은 지역 공간 거점을 형성하여 지역사회 내 다문화 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이 일반 지역주민들

과 함께 어울려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 

특히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관련 연구가 주로 개인 및 가족의 심리적･사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

되어 공공정책의 개입에 있어 상당한 한계점을 가졌던데 반해, 지역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함께 실증함으로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인식의 전환과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이 중요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삶의 만족도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형성 및 변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접근이 필수적인데 반해 본 연구는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횡단적 연구를 진행했

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점을 지닌다. 또한 전라남도 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이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어, 전남지역 

결혼이주여성만의 고유한 특성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전반적

인 특성이라고 이해함이 더 적절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시계열적 접근, 

그리고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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